
녹색사업, 상장기업 50% 도입

국내 상장기업의 50%가 녹색사업을 도입했거나 도입하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상장사협의회가 12월 결산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655사의 정기주주총회 안건을 분석한 결과, 2011년

들어 3월18일까지 42사가 녹색사업을 정관상 사업영역에 추가하겠다고 공시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0년 6월30일 기준으로 653개 유가증권 상장기업 중 287사가 이미 정관으로 녹색사업을 도입하고 있었던

사실을 감안하면 곧 녹색사업을 사업영역에 포함한 곳이 50%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녹색사업은 재화의 생산과 서비스 제공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한 모든 사업으로, 2011년 녹색

사업 도입에 나선 42개 회사 중 26개 회사는 신재생에너지 보급ㆍ확산 사업을, 13사는 환경보호ㆍ보존 사업을,

11사는 탄소저감 플랜트 시스템 구축 사업을 각각 구체적인 녹색사업 분야로 제시했다.

김춘 상장사협의회 법제조사파트장은 “정관상 사업영역에 녹색사업을 명시한다고 해서 반드시 진행하는 것

은 아니다. 정부가 집중 육성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발생할 수요에 미리 대처하려는 노력으로 판단된

다”고 말했다.

증권사 관계자는 “정관에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이미지 개선이나 막연한 기대감을 부여하는 효과가 있다. 일

부는 주가를 부양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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